
           정용태 기자

지난 4월 28일 오전 9시 ‘거리의친구들사회적협동조합’과 ‘다울건설협동조합’은 대구시 서구 비
산동 달성토성 인근 한 쪽방을 찾았다. 지은 지 40년 된 슬래브 지붕의 2층 복도 끝 205호의 한여
름 열기를 막을 단열공사를 하기 위해서였다. 벽에 단열재를 넣고, 창호를 바꿨다. 도배하고 새
장판도 깔았다.

▲좁은 공간으로 집 밖에서 도배지 풀칠을 하고 있다.

 

좁은 계단과 복도를 따라 자재를 날랐다. 벽지를 재단하고 풀칠할 공간조차 없었다. 작업시간이 
길어졌다. 이날 집수리는 거리의친구들 조합원 4명, 다울 조합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울의 기
술자들이 시범을 보이고 거리의친구들이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.

‘다울건설협동조합’(이사장 조기현)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해 7개 쪽방에 단열 시공을 비롯
한 집수리를 했다. 그들은 올해 첫 집수리에 ‘거리의친구들사회적협동조합’(이사장 김수두)을 
참여시켜 일자리를 나눴다.

▲올해 첫 집수리를 끝낸 거리의친구들과 다울 조합원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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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현 다울건설협동조합 이사장은 “이 집의 주인도 집을 수리할 힘이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집
을 고쳐주는 거다. 이렇게 집을 수리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부터 밝아진다”라며 “같이 참
가했던 거리의친구들 조합원들도 ‘우리가 이제까지 받기만 하다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면서 
기분이 좋다’고 하더라”고 말했다.

▲지난 4월 17일 ‘건축아카데미 작품전시회’가 열렸다. 이날 (사)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식스팜원예협동조

합, 마음과마음상담협동조합, 거리의친구들사회적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은 ‘사회적 가치 실현, 상품 개발과 

기술제휴, 공간의 공유, 공동 마케팅과 공동 사업수주’ 등을 정한 ‘나눔과 섬김의 연리지 협약’을 맺었다.

▲올해 첫 집수리 사업의 비용을 만들어준 작품전시회(2018. 4. 17 건축아카데미 작품전시회)

 
두 기관의 인연은 지난해 ‘거리의친구들’ 조합원들이 한국가스공사(사장 정승일)의 ‘온누리 건
축아카데미’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. 건축아카데미를 주관한 ‘다울’과 ‘거리의친구들’은 교육과
정이 끝난 지금도 도마, 피크닉테이블, 나무화분 등 목공예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고 있다.

‘거리의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’은 노숙인을 주축으로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
창립했다. ‘다울건설협동조합’은 은퇴한 건설 노동자들 모여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
결하기 위해 2015년 결성했다.


